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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의도적인 사회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전북 김제시 ‘한울타

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게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 형성된 사회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은 ‘관계’

에 관한 의미가 많이 도출되었다. 입주 노인들 사이의 초기의 사회적 관계와 시니어 코하우징 내에서의 상호작용 특

히, 대화는 입주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형성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코하우징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 자본은 그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경

험과 함께 하나의 촉진제로 작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확대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노

년기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주제어: 시니어 코하우징, 사회자본, 고령사회, 노인, 노인주거복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

Ⅰ. 서 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었다. 가족기능의 약화로 과거 가족복

지에 해당했던 영역들이 사회가 책임져야하는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 정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들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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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노인주거 모델이 지방정부의 주도로 공급되고 있다. 김제시의 경우 기존의 마을회관을 리

모델링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2006년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금천구는 2014년부터 기존

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보린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과 ‘보린

주택’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형태의 주거 모델이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개인공간과 공동체 공간이 공존하는 반 공동체적 주거모델로서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친구, 이웃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대안적 주거모델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니어 코하우징인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 경험을 통

해 그들의 상호 작용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 자본이 형성되는 모습을 파악하며, 형

성된 사회 자본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사례

는 지방정부가 시니어 코하우징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와 고독사, 외로움과 같

은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과정을 반영한 정책이다. 특히, ‘한울타리 행

복의 집’은 김제시 내 많은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시

니어 코하우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다. 만약, 김제시의 의도대로 노인주거복지 모델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한울타리 행복

의 집’ 입주 노인들의 상호작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발적 규범을 촉진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상호 돌봄이 실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 간

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상호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실제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

험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제시가 농촌 노인

들의 고독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하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실제 생활 속

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의 분석을 통해 입주 노인들 간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끝으로 형성된 사회 자본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보완을 시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

속가능한 제도 마련에 실마리를 제시해줄 수 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가진다. 분석결

과와 함의를 토대로 향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

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Ⅱ. 이론적 논의

1. 코하우징과 노인주거복지

시점은 다르지만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

한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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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원의 개별적인 주거공간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며, 공동의 공간을 통해 이웃과의 

교류빈도를 증가시키고, 공동 활동의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보다 협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거 모델인 코하우징은 고령사회의 효과적인 주거모델 대안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지역 사회자본과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역 사회자본의 단

절을 회복시키기 위한 소외된 노인 간의 공동체를 형성시켜주는 대안으로 코하우징을 제시하고 

있다(어유경･김순은, 2016). 코하우징과 노인의 주거복지, 공동체 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동체를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보기도 하고(Bookman, 2008), 노년층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돌봄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역사회라고 

보기도 한다(Greenfield et al., 2012). 공동체를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모델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Jolanki & Vilkko, 2015), 공동체를 고령친화적인 사회적･환경적 분위기가 형성된 지역사회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주도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구축하는 미국의 빌리지(Villages)모델

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Bookman, 2008).    

연구유형 연구자 주요내용

해외 
시니어 

코하우징 
관련 연구

Williams
(2005)

코하우징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비공식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분석을 통해 사
회적 상호 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인들에 대해 탐색

Glass
(2013)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하우징 공동체 구축 과정과 혜택, 
과제 조사를 통해 코하우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Jolanki & 
Vilkko
(2015)

핀란드의 시니어 코하우징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에 관한 조사를 통해 노인
들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적 모델로 코하우징 제시

Labit
(2015)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 코하우징이 어떻게 형성되며, 거주민들의 공동생
활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코하우징이 제도적으로 가
장 효과적인 중간적인 주거 모델임을 제시

농촌지역 
그룹 홈과 
공동거주 
생활 관련 

연구

정인수 외2
(2012)

전북 김제시의 독거노인 생활공동체가 가족적 대안으로서 수용될 수 있는지, 농촌지
역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

박중신 외2
(2014)

공동생활 홈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 지자체별 공동생활 홈 운영 실태에 대한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생활 홈의 조성방향을 제시

이창우
(2015)

농촌의 공동생활주택 거주자와 일반주택 거주자 간의 주거만족도 비교를 통해 농촌 지
역의 공동생활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시니어 
코하우징의 
물리적인 
계획에 

관한 연구

정우석･조한
(2007)

노인주거시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을 제시하고 노인
의 생리적･신체적･사회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단위평면 계획을 제시 

조원석･김흥기
(2011)

농어촌지역 독서노인을 대상으로 공동거주에 대한 선호 경향 분석을 통해 농어촌지역
에 적합한 공동주거 모델의 모색과 관련된 연구에 기초 자료 제공

이재향･조벽호
(2012)

노인의 욕구 및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형 코하우징 내 세대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

노년층의 
공동거주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유은주 외2
(2013)

농촌 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험을 통해 공동생활 가정의 돌봄 자
원 가능성과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

이진숙
(2015)

노인복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생활이 가족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해 파악 

김유진
(2016b)

김제 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의 사례를 통해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의 
실체를 탐색하고 방향성에 대해 제시

<표 1> 코하우징에 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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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모습의 코하우징 주거모델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명

칭 또한 개념적인 정의를 사용하여 생활공동체, 그룹홈, 주거공동체, 공동체주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하우징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코하우징이

라는 용어에 한정하기 보다는 생활공동체, 그룹홈, 주거공동체, 공동체주거 등 보다 넓은 개념적 

범위를 적용하고 코하우징 주거 모델의 대상은 노년층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니어 코하우징에 관한 해외 연구는 북유럽 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의 형태로 이루

어졌다. 연구의 주제는 코하우징 거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코하우징 공동체 구축과정, 코하우징 

거주민들이 의미하는 공동체 의식 등 다양하다. 또한 시니어 코하우징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물리적인 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기반시

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았다. 농촌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홈과 공

동거주 생활에 관한 연구는 공동거주 생활이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공동거주 생활을 하는 주거공동체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주거모델로서의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코하우징의 물리적인 계획에 관한 연구는 시니어 코하우징에 대한 인

식 및 선호를 바탕으로 고령친화적인 코하우징 계획과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시니어 코하우징이 대안적 주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코하우징이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해서 생활하는 노인의 삶에 대한 내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에는 노년층의 공동거주 생활과 경험에 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가족대안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진숙, 2010, 2015), 입주 노인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유은주 외2, 2013), 공동거주 생활

의 실체와 ‘지역 공동체에서 나이 들기(Aging in Community)’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김유진, 

2016a. 2016b)가 있다. 

코하우징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어의 사용으로 체계적인 접근

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특히, 시니어 코하우징에 관한 연구는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와 관

련하여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수도 현저히 부

족한 현실이다. 

2. 노인의 사회 자본과 코하우징

노년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의 기회와 사회적 접촉을 통해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

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석재은･장은진, 2016). 이러한 기회의 감소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증

가시키고 신체적,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인 교류가 적은 농어촌 거주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교류가 많은 도시 거주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손용진, 2010), 가족･친구･이웃들과 자주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활용하

는 노인에 비해 그렇지 못한 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어유경 외3, 2017). 때문

에 노년기의 사회 자본의 감소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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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양한 상호 작용과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노인들이 갖고 있던 

사회 자본이 감소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하우징은 주민들의 사회적인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구성되므로 노인들은 코하우징을 

통해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박미선, 2001).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가족 또는 이웃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외로움이나 고독감 같은 심리

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이진숙,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시니어 코하우징은 노인들이 사회

적인 접촉을 통해 주변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이웃들과 공동체와 함께 건강

하게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나이 들어감을 강조한 주거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Bookman, 

2008; Thomas & Blanchard, 2009; 김유진, 2016a). 

사회 자본은 행위자 간의 면대면 상호 작용을 통해 초기의 신뢰가 형성되고 다양한 공동의 활동

을 통해 지속적인 상호 작용 과정을 거친다면 장기적이고 공동체적인 문제를 조율해 나가는 가치

와 규범을 함양하고 내재화될 수 있다(이재열, 2006).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의 과정을 통해 형

성되고 축적된 사회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해줌으로써 구성

원들 개인 사이의 상호접촉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

니라 사회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행위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성원들이 공동체 전체

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유도할 수 있다(하민철, 2011). 이러한 사회 자본

의 역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될 수만 있다면 코하우징은 노인들이 겪게 되

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하우징 내에서 발생하는 입주

민들 간의 갈등 또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폴리(Poley)는 사회 자본과 코하우징에 관한 연구

에서 코하우징은 사회 자본의 형성을 위한 기회의 장(場)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와 사회 자

본을 의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 사례 중 하나이고, 코하우징 거주민들은 참여

를 통해 공동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Poley, 2007). 또한 프리스크(Frisk)

의 연구에서는 코하우징 거주민들이 일반적인 주거의 모습을 보이는 응답자들보다 이웃과 훨씬 

더 자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risk, 2007), 코하우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

구에서 마클(Markle)은 코하우징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사회 자본과 매크로 시스템인 사회적 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보았다(Markle, 2013). 이

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을 때, 사회 자본은 시니어 코하우징이 지속가능한 노인주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 자본 형성과정

특정 주체에 의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사회 자본의 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동 공간 활성화에 따른 코하우징과 아파트의 사회 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공동생활로 발생하는 

원만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사회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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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것처럼(조문정, 2014) 사회 자본이 사회 구조화 과정에서 

형성될 때에는(소진광, 2004) 행위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갈

등 해결을 위한 학습을 제공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정 주체의 노력으로 인위적이고 의

도적인 사회 자본은 형성 가능하며, 특정 주체로 인해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행위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다면 사회 자본은 좀 더 원활하게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다(Leyden, 2003; 정보통신연구원, 2008).  

결국 사회 자본은 소유의 관점이 아닌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관점

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소진광, 2004). 사회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

회적 자원’으로(Lin, 2001), 행위자들의 관계에 기초해서 발생되며(Adler & Kwon, 2000) 구조적으

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자본 형성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박희봉, 2009). 그러나 사회 자본의 형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이미 형성된 사회 자

본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사회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사회적 관계나 집단 간 관

계의 경로를 추적하여 사회 자본의 형성 여부를 살펴보는데 치중되어 있었으며, 사회 자본이 어떠

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때문에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위자들이 상호 관계를 맺는 행위를 통해 어떻게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것이 사

회 자본의 축적과 증진으로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 자본의 형성과정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사회 자본이 장기간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들을 

통해 축적된다는 사회 중심적 접근방식과 특정 주체, 특히 정부가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하민철, 2011). 사

회 중심적 접근방식은 사회 자본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으며,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은 사회 자본은 단기간에 충분히 형성될 수 있

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라면 그 정책과 제도는 사회 자본을 형

성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본다(Stolle & Rothetein, 1998).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코하우징 모델을 도입해 새로운 노인주거복지 환경

과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제시청, 2017). 김제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사회 구조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은 정부

의 도움을 바탕으로 사회 자본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시니어 코하우징이 노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사회 자본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주체에 의해 의

도적인 사회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본 기관 중심적 접근방식의 관점에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

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시니어 코하우징인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

인들의 상호 작용에 집중하여 사회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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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집합적 사례연구를 활용해 시니어 코하우징에서 노인들의 사회 자본이 어떠한 과정

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형성된 사회 자본이 노인들의 노년기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집합적 사례연구란 여러 사례를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현상이나 일반적

인 상황을 이해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연구자는 하나의 이슈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이 이

슈를 예증하기 위한 중요한 일치점을 갖고 있는 유사한 사례들을 선택하게 된다(Stake, 1995).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 코하우징이 노인들의 노년기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 입주 노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 상호 작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방식보

다는 사회 자본 형성과정이라는 하나의 틀을 선택해 연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심도 깊게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사례연구방법(Stake, 1995; Creswell, 2015)이 적합

하다. 

2) 전북 김제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전북 김제시의 총 인구는 2014년 6월 말 기준 9만 1,890명이며 이 중 2만 3,391명이 노인(25.5%)

이고, 그 중 7,917명(노인인구 대비 32.6%)이 독거노인으로서(김제시청, 2017), 그 비중이 매우 높

다. 이에 김제시 노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외로움과 우울증, 치매 등 독거노인의 심리적인 

문제해소와 더불어 서로 돌봄을 통해 노인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6년 전국 최초로 지

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독거고령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한국형 시니어 코하우징의 형태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본래의 거처와 ‘한울타리 행

복의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기준으로 1,587명의 노인들이 162개의 ‘한울

타리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한울타리 행복의 집’ 154개소 입소자 및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치

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운동사 등의 전문 건강관리팀을 구성하여 통합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를 시행중이며, 본 서비스 제공 이후 그룹 홈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방문관리팀의 친절도 94%, 보건교육 92%, 질병예방관리 99%, 기타(건강관리, 건강체조)에서 기

대 이상의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순은･최지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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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석틀

1) 사회 자본 형성 조건

(1) 사회 구조

사회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호 작용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 구성

원들 사이에 형성된 초기의 사회적 관계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

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 자본의 형성을 위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거나 유지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사회 구조를 노인들이 시니어 코하우징에 입주하기 이전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사

회 구조로 보고 이러한 초기의 사회적 관계가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이후의 사회 자본 형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규칙과 공식적 제도

아들러(Adler)와 권(Kwon)이 제시한 사회 자본 형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첫 번째 요인은 기회

(opportunity)이다. 기회는 네트워크 이론가들의 영향을 받은 사회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요

인으로 이때의 기회는 사회구조 속에서 인위적으로 제공된 초기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내외부

에 존재하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시니어 코하우징

은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연령 코호트 공동체이다. 또한 시니어 코하우징은 다

양한 공동 활동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구성원들에게 심

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시니어 코하우징을 사회 자

본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로 보고 코하우징 내에서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구성원 간 상호작용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공

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의 교류나 초기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성원들의 참

여를 이끌어 낸다. 즉, 사회 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요소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시니어 코하우징 공동체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의 활동이라고 보고, 시니어 코하우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활동의 내용과 입주 노인

들이 공동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파악함으로써 입주 노인들 사이에 어

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마지막으로 견고한 사회 자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

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가능하다. 또한 공동생활에서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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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갈등의 상황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공감과 협

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아들러(Adler)와 권(Kwon)은 사회 자본 형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두 번째 요인으로 동기(motivation)를 제시했다. 동기는 정치학자와 발전경제학

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요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 자본 형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마지막 

요인으로 능력(ability)을 제시하였는데, 능력은 사회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요인으로 사회

적 관계를 통해 집단의 자원을 활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입주 노인들의 생활 경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사회 자본 형성을 위한 동기 부여와 능력 함양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사회 자

본 형성을 위한 동기 부여는 시니어 코하우징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간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사회 

자본 형성을 위한 능력의 함양은 구성원들의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적응 능력으로 보도록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하우징을 입주민들은 상호 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자본을 형

성하게 되고 형성된 사회 자본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전제 하에 구성된 연구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사회 자본의 형성

일반적으로 사회 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의 규범으로 나눠서 측정한다(Putnam, 1995; 

박희봉, 2002; 이재열, 2006; 곽현근, 2008; 이희태, 2012). 이러한 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의 규범

과 같은 사회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박희봉, 2002; 김순은･최지민, 

2016),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형태의 자원으로 여겨진다(곽현근, 2008; 하민

철, 2011).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을 네트워크, 공유된 규범, 공유된 신념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자 한다. 사회 자본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별 조작적 정의 및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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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사회 자본의 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회 자본이 형성되고 거래되기 위한 네트

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시작점으

로(김순은･최지민, 2016) 행위자가 일정한 상호 작용을 통해 집단 외부의 상대방과 형성한 새로운 

외부 관계는 행위자에게 외부 행위자가 갖고 있는 관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집단 

내부의 행위자들과 형성한 새로운 내부 관계는 행위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네트워크를 내부관계의 형성과 외부관계의 형성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내부관계의 

형성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 형성으로 보고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생활 

경험을 분석하며, 외부관계의 형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으로 보고 이웃 주

민들과의 상호 접촉과 교류의 확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2) 공유된 규범 

리나(Leana)와 반 버렌(Van Buren)은 “사회 자본의 원천은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의 공동 목

표를 정의할 수 있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보았다(Leana & Van Buren, 1999: 542). 사회 자

본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수혜자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거나 

더 넓은 범위의 공동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사회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규

범을 공동의 목표 공유와 공동의 의무, 책임으로 나눠서 어떠한 공동 목표와 생활 규범이 있는지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의 목표와 생활 규범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 때, 공동의 목표 공유는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생활규범의 형성 여부와 

구성원들 간의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살펴보고, 공동의 의무와 책임은 시

니어 코하우징 생활규범의 존재 여부와 공동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공유된 신념

린(Lin)은 사회 자본이 행위자들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자원이라면, 사회 자본의 규모는 행위

자들에게 사용 가능한 자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Lin, 2001). 이는 사회 자본이 본질적으로 사회 

구조 속에서 주어진 자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행위자들이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생성되는 

것이므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신념을 교감성과 개인의 의지, 노력으로 나누고자 한

다. 교감성은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정의하고, 개

인의 의지 및 노력은 공동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류라고 정의하여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이 상호 유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공동체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입주 노인들 간의 공유된 신념과 가치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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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자본의 가치

사회 자본이 개인이나 사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내의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며, 사회 자본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 사회 자본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는 삶의 질 향상, 집단 문제 해결 능력함양, 구성원의 활동 및 영향력의 범위 확장 등이 있으며, 부

정적인 영향으로는 외부 행위자에 대한 배제, 개인의 자유 제한, 사회 혼란 발생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이 노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코하우징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변수별 조작적 정의

단계 변수 조작적 정의

사회구조 초기의 사회적 관계 -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이전의 맺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

규칙과
공식적제도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기회
- 사회구조 속에서 인위적으로 제공된 초기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

단 내외부에 존재하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구성원 간
상호작용

다양한 공동 활동 참여
- 시니어 코하우징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활동의 내용과 구성원들

이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동기
- 관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을 이

끌어낼 수 있는 동기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능력
-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집단의 자원을 활용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능력 

사회자본
형성

네트워크
내부관계 형성 - 공동체 내부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 형성

외부관계 형성 - 공동체 내부 구성원의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

공유된 
규범

공동의 목표 공유 -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규범 형성 및 상호 돌봄의 시행 여부

공동의 의무, 책임
-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을 위한 규범 형성 및 역할분담(조

율하는 생활)

공유된
신념

교감성 -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을 통해 노인들이 얻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

개인의 의지, 노력 - 공동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서적 교류

사회자본의
가치

사회자본
영향

긍정적 영향
-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코하우징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영향

3. 자료수집

1) 자료수집 방법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보다 현상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

기 때문에 대표성보다는 타당도가 높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신경림 외2, 2004: 110). 전북에 위치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정보원(gatekeeper)

의 협조를 통해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결정적 사례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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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critical case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고, 김제시 성덕면에 위치한 ‘한울타

리 행복의 집’ 3곳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 노인 10명을 거주지에 따라 3 그룹으로 나눠서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10일 13:00에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2017년 5월 11일 13:00에 B마

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2017년 5월 12일 10:00에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코하우징 생활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

적, 내용, 방법과 인터뷰 내용의 녹취과정, 자료의 이용, 비밀유지, 자료의 폐기 등 연구에 대한 충

분한 내용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서 받았다. 인터뷰는 미리 준비

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나 정해진 질문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1명의 주진행자

와 2명의 보조진행자가 수행하였으며 보조진행자들은 인터뷰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질문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은 코하우징 생활 경험과 공동 

활동, 입주민들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표 3>과 같다. 인터

뷰는 2개 이상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녹취 내용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

다. 작성한 녹취록과 인터뷰 당시 작성한 필드 노트, 인터뷰 직후 작성한 인터뷰스케치를 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  

단계 질문내용

사회구조
- 이 마을에는 언제부터 거주하셨나요?
- 서로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셨나요?

규칙과 
공식적 제도

- 어떻게 이곳에서 살게 되셨나요?
- 몇 분이 함께 살고 계신가요?

구성원 간 
상호작용

- 함께 사시는 분들하고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시면서 보내시나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 함께 살면 무엇이 가장 좋으세요?
- 함께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 함께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 자본 형성 및 가치

- 어르신 분들과 함께 살아보니 어떠세요?
- 이웃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나요?
- 각자 이곳에서 맡은 역할이 계신가요?
-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 계획이 있으신가요?

<표 3> 초점집단인터뷰에 사용한 질문 목록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김제시 성덕면에 있는 A, B,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으로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가 여성 노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0대 노인은 6명, 80대 노인은 4명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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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성별/연령대 거주지 구분 이름 성별/연령대 거주지

1 고 O 림 여/80대 A마을 6 안 O 순 여/70대 B마을

2 박 O 순 여/80대 A마을 7 강 O 모 여/70대 B마을

3 홍 O 기 여/80대 A마을 8 김 O 임 여/70대 B마을

4 김 O 동 여/80대 A마을 9 김 O 자 여/70대 C마을

5 서 O 수 여/70대 A마을 10 조 O 분 여/70대 C마을

<표 4>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

4. 연구의 엄격성 및 연구윤리 준수  
 

질적 연구에서는 고지된 동의, 자발적 참여, 연구 참여로 인한 피해, 비밀보장 등의 엄격한 윤리

적 이슈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을 

참여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참여자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엄격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니어 주거분야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 질문지를 수정하고 인터뷰 방식을 교정 받았다.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자 연구 

수행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연

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과 인터뷰 내용의 녹취과정, 자료의 이용, 

비밀유지, 자료의 폐기 등 연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자발

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가 시

작되기 전에 연구 도중 연구 참여자가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연구를 중지할 수 있음을 고지

하였으며 개인의 신분,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다.  

Ⅳ.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 

분석 결과

1. 노인들의 사회 자본 형성과정

1) 사회구조 및 규칙과 공식적 제도

사회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와 접촉의 경험에 따라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

도 하는 역동적이며 사회적인 실체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정보, 사회적 참여, 개인의 의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농촌의 경우 같은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유대 

관계를 쌓아온 노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사회 자본이 구축되어 있었

다. 오랜 유대 관계에 기초한 초기의 사회적 관계와 입주 노인들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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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지지적인 사회 자본은 노인들이 또 다른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한울타

리 행복의 집에서 입주 노인들은 주로 자신들의 건강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

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공동체 구성원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이며,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

된다. 시니어 코하우징인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입주 노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고 이해

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이 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었다. 

또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입주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돌봄이 실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마을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자주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찾아와 생활하고 계신 노인들을 챙기

고 있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낮 시간에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에 놀러 

온 지역주민과 함께 TV를 보거나 화투 치기, 윷놀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입주 노인뿐만 아니라 마을주민 누구든지 언제든지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으로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와 접촉의 기회

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2) 구성원 간 상호작용

김제시 성덕면 A, B,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연령 코호트 공동체로 이들이 함께하는 공동 

활동은 TV시청, 화투치기, 공동 식사, 대화, 윷놀이와 같은 단순한 활동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다는 것은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 사이

에는 입주 이전에 비해 일정 수준의 사회 자본이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울타리 행복의 

집’마다 그 특징과 정도는 조금씩 달랐다. 

다른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구성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TV를 시청하는 등 단조로운 일상

의 삶을 보내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주로 자신들의 건강이나 하루 일과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

나 함께 TV를 시청하면서 자주 보는 드라마의 내용이나 뉴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의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반면 70대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B마을과 C마을 ‘한

울타리 행복의 집’ 구성원들은 TV 시청 이외에도 화투치기, 윷놀이와 같은 활동을 하거나 함께 운

동을 나가는 등 좀 더 다양한 공동의 활동을 통해 활발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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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구조적 관계 형성 및 유지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공동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공동

체 외부의 지역주민들과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관계 형성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노인들

의 지역사회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이징 인 커뮤니티’에서는 노인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주체이자 상호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존재로 보며 노인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Bookman, 2008; Thomas & Blanchard, 2009). 이러한 사회적 관계 형성 범위의 

확대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입주 노인들의 ‘에이징 인 커뮤니티’를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작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과 더불어서 입주 노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상호 호혜성을 통한 공동생활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다.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 빨래

를 도와주는 젊은이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낮 시간에 물이 담긴 페트병을 베개로 사용하고 있

었으며, C마을의 경우 공동체에서 특별한 음식을 시켜먹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에는 모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서 음식을 시켜 드시고 계셨다.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공동체 차원의 집단적 노력과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한울타리 

행복의 집’ 노인들은 공동체 생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적

인 분위기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초기의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사회 자본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자고, 놀고,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공

동체 구성원들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과도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 자본

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었다. 특히, 노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

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하

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고 있었다. 입주 노인들은 함께하는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공동생활 규범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 생활 능력을 함양하고 

있었다. 

2.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과 사회 자본 형성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과 사회 자본에 관한 내용은 <표 5>와 같았으며, 김제시 성덕면의 ‘한

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

서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재미있고 외롭지 않게 노년의 삶을 함께 

보내는 과정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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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 주요 진술

네트워크

내부관계 
형성

상호관계 
형성

친근감 이게 서로 인제 친근감이 많으지. 이렇게 앉아서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서로 얼굴보고 의지하고 응 서로 인제 또 먹을 것도 있으면 갖
다 나눠먹고 이래서 이런 재미 참 좋아.

가족 같은 
관계

조금이 아니라 진짜 형제야 이렇게 지낸다는게.. 어디가 안보
이면 자꾸 궁금하고 서로 궁금하고 안 뵈면 찾어.

취미의 공유
앞으로 인쟈 컴퓨터 … 저저 그 어디지 … 아 복지관 거기 이
제 댕길라고 거 가서 나랑 여가 가서 좀 배울라고 신청해야혀.

단순한 동거인 그냥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그런거지 뭐.

외부관계 
형성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

이웃과의 
돈독한 관계

딴 데서도 많이 챙겨주고 부녀회장이 챙겨주고 이장이 챙겨주
고 그려.

젊은 세대와의 
관계

젊은 것도 와서 화투치고 놀고 밥도 먹고

공유된 
규범

공동의 
목표 공유

상호 
호혜성

서로 챙겨주는 
사이

각자 집에서 잠을 자고 이러믄 외롭잖아요. 그러지만 서로께 
안아주고 것이 어려운 점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누면서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고 그렇죠 뭐.

타인에 대한 
배려

자꾸 비어싸믄 검어쌓잖여. 우리가 비게를 자주 못 빠능게 젊
은 사람들이 빨아줘야 하잖아. 긍게 미안한게롱 그러니깐 낮에
는 이거 비고 잘 때는 비게 비고…

공동의 
의무, 
책임

조율하는 
생활

공동체 내 
역할 분담

이 짝은 전자레인지 담당..나는 어려워서 못혀. 청소랑 밥은 
다 같이 혀.

함께하는 밥상
여기서 밥 같은 것도 해먹고 누가 갖다 주면 그런 것도 먹고 따
숩고 좋재. 여가 좋아.

적당히 알아서 
살아가는 환경

겨울에는 스무 명도 됐다가 열 다섯명도 됐다가 열 명도 됐다
가 해. 니꺼 내껏이 없어. 많이 맹글어 놓응게 그냥 다들 눈치
껏 알아서 쓰는거지.

공유된
신념

교감성
심리적 
안정감

외로움, 
고독감 해소

-집에 혼자 있으믄 심심허고 영감 천국가고 없응께 늙은 사람
은 심심하고 안좋지. 여기서 살믄 얘기도 하고 좋아. 

-함께 같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참 재
미있죠. 

안정망의 역할

-우리는 혼자 살면은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
어. 나 어제 밤도 머리가 얼매나 아픈가 나 더 아프면 119 
부르려고 했당게. 어떻게 머리가 아픈가 그때 막 얼매나 죽
겠던가… 그래서 여서 사는거여. 그래서 좋다 이거여. 느닷
없이 아프거나 허면은 혼자 살 때는 좀 그래 다른 사람있으
면 …

-누가 또 아프면 아프구나 서로 그런 거 알아주고 아프면 누가 
아프다고 막 전화도 자식들한테 전화도 막 해주고 좋아요. 

개인의 
의지, 
노력

정서적 
교류

재미난 일상

여기서 인제 고스톱 치는 사람은 인제 고스톱을 치고 인제 안 
치는 사람은 앉아서 인제 얘기도 하고 테레비도 보고 잠자고자 
하는 사람은 잠자고 또 인제 앉아 있는게 싫증나믄 운동 나가
는 사람은 운동 나가고 걍 그렇게 생활을 허고 있어 딱 그렇게 
생활해. 

<표 5>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 경험과 사회 자본

1) 네트워크

(1) 내부관계의 형성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형제 같은 사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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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있었다. 이는 입주 노인들이 서로 깊은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초기의 사회적 관계는 입주 노인들이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코하우징 생활을 시작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노인을 단순한 동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

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 노인들은 서로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노년기 생활을 함께 즐기고 있었다. B

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3명의 어르신 중 2명의 어르신은 김제시에 있는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자 했는데, 이들은 혼자였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지만 함께 있어서 좀 더 적극적

으로 배우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처럼 노인들은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2) 외부관계의 형성

시니어 코하우징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노인주거복지 방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궁극적으

로 시니어 코하우징이 ‘에이징 인 커뮤니티(aging in community)’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유진, 2016a). ‘에이징 인 커뮤니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필수 구성원으로 상호지

지적인 이웃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Thomas & Blanchard, 2009). 각 마을 이장들은 김제시에

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어르신 들이 드실 반찬을 사다 드리

거나 관리비를 내고 있었다. 이들은 수시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부

를 묻고 있었고, 부녀회장이 자주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가사 일을 돕고 있었다. 특

히, A마을 이장의 경우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 어르신들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 간의 왕

래가 많았으며, 젊은 마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C마을의 경우 50대인 지역주민들이 자주 ‘한울

타리 행복의 집’에 찾아가 함께 화투도 치고 식사도 하고 있었다.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 겨울철에는 마을 근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담근 김장 김치

를 어르신들에게 갖다 주고 있었으며, 타지에서 이사 와서 된장을 만들어 팔고 있는 지역주민이 

어르신들 드시라고 된장과 간장을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

주하고 계신 어르신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네트워크를 외부로 확대하면서 어르신들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아가고 있다는 소속감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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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된 규범

(1) 공동의 목표 공유

농촌에서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오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마을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는 거동

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누워서 TV를 보는 

일로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물이 담긴 페트병을 베고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 이

유를 여쭤보니 낮에도 잠잘 때 사용하는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공간이 비좁아서 더러워 보이고 베

개가 빨리 더러워져 가사 일을 도와주는 젊은 사람들이 빨래를 자주해야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

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물이 담긴 페트병을 베개 대신에 사

용하고 계셨다. 이처럼 입주 노인들은 함께 생활해가면서 그들만의 생활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으

며, 이러한 규범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농촌의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돌봄을 의도했던 농촌지역 공동생활거주의 비공식적 돌봄 

또는 자발적인 돌봄 문화가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김유진, 2016a). 그러나 연구자가 방문했던 성

덕면의 A, B,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에는 서로 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몸이 불편한 어

르신을 대신해 현관으로 나가 우편물을 받아주는 등 소소한 노인들 간의 자발적인 돌봄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김제시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사례가 읍･면･리 

단위에서 같은 마을의 사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결과라

고 생각된다.

(2) 공동의 의무, 책임

식생활은 노년기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독거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신체적 이유뿐 아니라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외로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식사다운 식사

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유은주 외2, 2013). 이에 반해,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은 함

께하는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고 있

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휴농기인 겨울철에는 많은 수의 노인

들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눈치껏 알아서 생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입주 노인들은 여성이었는데 이는 농촌 지역 남성 노인들의 수가 적다는 특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생각되지만,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여성 노인들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남

성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에서 멀어졌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적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울타리 행복

의 집에서는 상대적으로 연세가 어리신 70대 초반의 어르신이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보통 식사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은 일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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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된 신념

(1) 교감성

노인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이 노인 우울에 관한 것이다(손

용진, 2010; 어유경･김순은, 2016).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농촌 노인들이 겪게 되는 고독사, 우울

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혼자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불안감은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

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혼자 있다 죽으면 자녀들이나 이웃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

는 응급상황에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화 상대가 없이 혼자 살 때에는 외롭고 쓸쓸했지만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

주하면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다고 말한다. 시니어 

코하우징이 노인들의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선행 연구들을 통해 파악할 수는 없으나 외로

움과 고독감의 해소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나 가족이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시니어 

코하우징은 입주 노인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개인의 의지, 노력

A, B,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입주한 노인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A마을의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제외한 두 곳에

서는 화투치기, 윷놀이 등의 활동을 함께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며, 세 곳 모두 항상 이야기

꺼리가 있었고 별 일이 아닌데도 웃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의 일

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정서적 교류를 통해 입주 노인들은 

재밌는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회 자본의 가치와 영향

사회 자본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의 원천으로 시니어 코하우징과 같은 공

동체 생활에 있어서 사회 자본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Frisk, 2007; Poley, 2007; Markle, 

2013; Jolanki & Vilkko, 2015; 이재열, 2006; 하민철, 2011).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 사이에

서 형성된 사회 자본이 노년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①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② 

코하우징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함께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가족과 유사한 관계로 인식

하고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시니어 코하우징 입주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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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화가 매우 중요한 상호작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주 노

인들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

을 느끼고 있었고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자신들의 경험

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

용을 바탕으로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 형성된 노인들의 사회 자본이 노인들 간에 긴밀한 유대 관

계를 형성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면서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 형성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이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시니어 코하우징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호 호혜성을 바탕

으로 한 규범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페트병 물베개를 사용하고 있었고,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모두가 똑같이 돈을 걷어서 음식을 시켜먹

고 있었다. 그러나 C마을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

라고 제안했을 때 다들 믿으니깐 별 다른 갈등 없이 다들 의견에 동의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러

한 문화는 한편으로 구성원들에게 강한 결속력을 요구함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

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입주 노인들 가운데 소수의 건강한 노인들

이 대부분 식사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터놓기 보다는 조

금이라도 건강한 자신이 맡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생각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역할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 또한 공동체 문화를 수긍해야 함을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

회 자본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즉, 시니어 코하우징을 통해 형성된 노인

들의 사회 자본이 서로 간의 배려를 바탕으로 상호 갈등이 없는 코하우징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의 특성 상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 

간에는 오랜 유대 관계에 의한 초기의 사회 자본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코하우징과 지속적인 공동 

활동의 참여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친밀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울타

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은 신체적인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독사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혼자서 생활하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계셨다. 이들은 함께

하는 생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아플 때 아픈 것을 알아줄 수 있는 상

대방이 곁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즉,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서로의 이

야기를 나누는 상호작용을 통해 외로움, 고독감 등을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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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서적인 안정감은 노인들이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자하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울타리 행복의 집’은 낮 시간에는 입주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밤 시간에는 거주하

는 노인들이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의 사용을 통해 ‘한울타

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공동

체 밖에 있는 구성원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고, 공동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

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긍정적인 유대 관

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있었다. 

또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의 경우 공동체 내에서 밥 담당, 청소 담당 등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생활에 책임감을 부여하였으며,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생활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

다. 이를 통해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공동체 생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있었으나,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 분담이 신체

적으로 양호한 일부 노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한계도 갖고 있었다. 

‘한울타리 행복의 집’ 입주 노인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 자본은 노인들에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 소속감과 만족 등 사회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형성된 공동의 규범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

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인들의 코하우징 생활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사

회 자본은 그들의 다양한 경험이 촉진제로 작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확대된 사

회 자본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노년기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1인 또는 노인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기

술의 발달로 거동의 불편함을 겪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주거 안정화 정책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 문제의 

경우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의 상황을 반영

한 노인주거복지정책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특징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인 노인들의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는 정책 공급자는 물론이고,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

다. 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 자본 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사회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축적된다. 그러나 노년층의 경우 다른 세대와 달리 사회적 관계의 폭이 좁아져 새

로운 사회 자본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사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대상자인 노인들이 사회 자본을 원활

하게 형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사회 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된 주거공동체는 사회 자본이 형성된 조직, 사회와 마찬가

지로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관계가 활발해져 구성원의 개인적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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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

에 공동체의 정보소통 및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공동의 생활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항

상 존재하게 된다. 때문에 공동체 생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원만하

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접근과 사회적 참여와 통합의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복지정책이 장기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

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으며, 더 나아가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차별화된 노인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이렇듯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노인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노인주거복지정책의 모델을 다

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하나의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입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라

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주거복지의 일환

으로 시니어 코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례연구가 가장 적

합하였으며, 향후에 시니어 코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사례를 포함하여 사례 간 비

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원을 통한 결

정적 사례추출방식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시니어 코하

우징을 하고 있는 사례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본 연구에서 확

인한 사회 자본의 형성과정과 노인의 노년기의 삶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

집하고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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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Process of Elderly Residents in Senior 
Co-Housing: A Case study of Senior Co-housing in Rural Area

Yang, Eun Jin

Kim, Soon 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ocial capital formation in elderly 

seniors living in senior co-housing in view of institution-centered approach. The analysis was 

mainly focused on the experience of living in senior co-housing, the process of social capital 

formation for the elderly residents, an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 of living in the senior co-housing has a lot of meaning about 'relation'. The early 

social relations among the elderly residents and the communica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formed social capital was influenced positive effect by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 life of the senior co-housing. In this way, we found that the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can be gradually expanded by acting as a facilitator with their diverse 

experiences, and that the expanded social capital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the 

life of the elderly. All findings take together, we suggested the policy implications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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